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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 교류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동남 아시아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한국 간호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태국, 베트남, 필리핀에 거주하는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Google Form을 활용하
여 두 번에 나누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설문조사에서는 간호교육의 큰 범주내에서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
고, 응급간호와, 감연관리에 관련된 주제가 가장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 설문조사에서는 첫 번째 설문조사결
과에 근거하여 세부주제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였고 결과 응급간호에서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주제에서 빈도가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감염관리에서는 COVID-19과 같은 신종감염병에 대한
관리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주제에서 빈도가 제일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빈도가 높은 순위
에 따라 콘텐츠를 개발하여 국제교류프로그램에 활용할 것에 대하여 제안한다.  

주제어 : 국제교류, 동남 아시아, 간호대학, 한국 간호, 언택트 시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mand of K-nursing in Southeast Asian 
nursing colleges, and to promote international exchange convergence. In this study, we surveyed the 
professors and students who were living in Thailand, Vietnam, and the Philippines. For investigating the 
demands of the topics, two times of surveys were conducted using the google form In the first survey, 
the emergency care and infectious control showed the most frequent. In the second survey, the 
classification of emergency patients, showed the most, according the highest priority of emergency 
department. In infectious control department, management of new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VID-19, showed the most, according to the highest priority. Based on the result, we make a 
suggestion to develop the contents, according to the highest priority, and to utilize them in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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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연구의 필요성
COVID-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각 국가

는 국경 간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검역을 강화
하고 있다[1]. 따라서 그동안 정치, 경제, 교육 등 다방면
에서 국제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들이 
COVID-19 확산으로 인하여 국제화를 위한 미래 방향
성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다[2,3]. 백신이 개발되고 일반
화되기까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렵고[4] 2차 팬더
믹까지 예상하고 있고[5],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감염병
들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전과 같은 자유
로운 국경이동을 통한 국제화가 언제 올지에 대한 해답
을 얻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1,5,6]. 

 한편 대학에서는 그동안 해외 유학생 유치와 해외 캠
퍼스 설립과 같은 교육의 국제화에 대한 계획을 실행해 
왔으나 현 상황으로 인하여 그 계획들은 중단 된 상태이
다. 앞으로 언제 COVID-19 이전의 국제화로 회복될지 
모르고, 그렇다고 교육의 국제화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
에서 국제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COVID-19 이후 교육의 큰 변화중의 하나로 비대면
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수업의 일반화를 들 수 있을 것 같
다[7]. 그동안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오프라인 중심
의 교육을 해오던 대학들에서 온라인 수업을 도입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었으나 대학에 따라 규모의 차이를 
보이고 일반화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감염병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질 높은 
온라인 교육의 개발과 수행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7]. 또한 이렇게 개발된 온라인 교육을 해외 대학과의 교
과과정 교류에 활용할 수 있으면 COVID-19와 같은 감
염병 발생 이후 직접적인 이동과 접촉이 필요 없는 대학 
간의 국제교류를 대학 내의 교육의 변화와 함께 지속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의 국제화는 COVID-19 이전에도 일부 
국외 유명 대학에서 MOOK 형태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해외학습자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었으며 한
국에서도 그동안 온라인 수업 형태로 K-MOOK과 같은 
온라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국내 및 국외에서 
보급해 왔다[8,9]. 그러나 외국 학습자들의 K-MOOC에 
대한 접속이 많지 않고 한국 학생들의 해외 MOOC에 대
한 관심도 증가가 국내 대학들에게 위협요인으로 작용하
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10,11]. 반면에 동남

아를 비롯한 한국에 우호적인 국가들의 고등교육 수요자
들이 한국의 온라인 강좌를 들을 수 있다는 것에서 
K-MOOC의 해외 대학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선을 보이기도 하였다[11].

국내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의료, 간호 등에서 보수교
육 등을 목적으로 이런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용
해 왔으며 학과 차원에서는 실습과목 등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과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었
다[12-14]. 그러나 보건의료 분야에서 개발된 이런 온라
인 콘텐츠는 대부분 국내 간호학과 학생들 또는 간호사
들을 대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진 것이며 국제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2020년 COVID-19 이후 현재 COVID-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효과적인 초기대응과 그 효과로 세계가 한
국의 K-방역과 더불어 한국의 보건의료에 대해 주목하
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의료와 관련된 온라인 콘텐츠 주
제에 대한 수요도를 실시하고 COVID-19 시기와 같이 
감염병으로 인한 국경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 콘
텐츠 개발을 통하여 대학 간 국제교류와 교육의 국제화
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사는 보건의료인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병원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이는 이번 세계적인 COVID-19를 겪으면서 
간호사의 헌신적인 희생으로 그 역할이 각광받으면서 중
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15,16]. 앞
으로 세계적인 신종 감염병이 계속하여 발생할 수 있고 
의료 서비스의 요구도도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질 수 있
으므로[17]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여 간호에 대한 국제적
인 정보교환과 간호사의 국제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 커 보인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간호사의 역할의 중요성과 간호학
생들의 국제보건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다수의 국가
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이다[18-21]. 또한 이러한 국
제보건역량은 국가 간의 경계를 초월해야 하는 것이 필
요하며 학부과정부터 현장 실습위주의 교육을 통해 준비
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19,22]. 이에 근거하여 국내에서
는 간호학생들의 국제역량 강화를 위해 필리핀 등 국가
에 가서 현지 간호대학 학생들의 실습을 참여하는 것과 
같은 국제역량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력과 글로벌 리더십 등 역량을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있
었다는 결과들이 발표된 바 있다[18]. 그러나 COVID-19로 
인해 국제이동을 통한 현장 실습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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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COVID-19시기 한국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이 상승
되어 있는 현황에서 해외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개발한 간호교육 콘텐츠 주제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간접
적으로 한국의 우수한 실습현장을 경험하도록 할 수 있
으며 간호교육에 대한 국제적인 정보교환과 학습이 이루
어지도록 할 수 있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배경에 근거하여 
COVID-19시기 대학간 국제교류의 융합 활성화를 위하
여 해외 대학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 간호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여 콘텐츠 개발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 간

호대학에서 한국 간호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여 해외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콘텐츠 개발을 위
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교육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 

간호대학에서의 한국 간호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고 요
구도의 우선순위에 기초한 해외 적용 가능한 온라인 교
육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자료수집,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 대상은 D 지역 D 대학과 자매대

학을 맺은 대학으로 태국, 베트남, 필리핀에 있는 간호대
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
의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교육 주제에 대한 요
구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두 차례를 거쳐 설문조사를 하
였다. 1차 설문조사는 2020 7월 22일~8월 6일에 자료
수집을 하여 총 1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2차 설
문조사는 2020년 8월 25일~9월 6일에 자료수집을 하여 
총 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Linear multiple 
regression: Fixed model, R2 deviation from zero”
에 필요한 중간 효과크기 0.15, 검정력 95%, 예측변수 
하나(요구도)로 산정했을 때의 최소 인원인 89명을 충족

하였다. 
자료수집은 D대학과 해외 교류를 하는 대학교 관계자

에게 협조 요청을 구하고 google form으로 된 링크를 
보내 설문응답에 동의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1차 조사는 간호교육 주
제에서 요구도가 높은 주제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한 목
적으로 진행하였고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주제의 하부영역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요구도
를  조사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자료수집 도구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
였다. 설문조사는 총 2회 실시하였다. 1차 설문조사에서
는 일반적 특성으로 설문조사 응답자가 거주하는 국가, 
성별, 간호사 경력, 학교에서의 직위, 강의 경력 등에 대
하여 조사하였다. 2차 설문조사는 1차 조사결과에 근거
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내용으로 일반적 특성에 
감염관련 부서 또는 응급관련 부서에서 일한 경험이 있
는지? 경험이 있다면 몇 년 동안 근무하였는지? 감염 및 
응급관련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에 관련된 
조사를 추가하여 진행하였다. 그 외 1차 설문지에서는 간
호역량강화를 위한 간호교육 요구도 조사, 및 2차 설문지
에서는 역량강화를 위한 간호교육 요구도 조사 결과에 
따른 응급 및 감염관리에 관련된 세부주제 선정을 위한 
조사를 하였다.

2.3.1 간호역량강화를 위한 간호교육 요구도 조사
역량강화 간호교육 요구도에 대한 질문지는 천성희 

(2010)의 연구에서 제시한 25개 주제에서[23] 마케팅, 
간호관리, 이론, 연구, 및 기초학문에 대한 주제는 제외하
고, 임상실무에 가까운 주제로 선정하고, 추가로 연구자
가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 “K-Nursing” 또는 
“K-Medicine”를 주제로 검색 시 가장 많이 검색되는 감
염병 대응에 관련된 주제를 추가하여 총 17개 주제에 대
하여 수요도 조사를 하였다. 수요도 조사에 대한 설문지 
작성 시 학습하고 싶은 주제를 1순위에서 5순위까지 우
선순위에 따라 응답하게 하였다.

2.3.2 응급 및 감염관리에 관련된 세부주제 구성
응급 및 감염관리에 관련된 세부주제는 간호 보수교육

센터인 에듀센터에서 ‘응급간호’, ‘감염관리’ 키워드를 치
면 검색되는 내용에서 세부내용을 참고하였고, 그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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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Survey
N=158

Total Philippine n=81, 
N(%)

Thailand
n=24, N(%)

Vietnam
n=53, N(%)

Gender

  Male 47(29.7) 22(27.2) 2(8.3) 23(43.4)

  Female 111(70.3) 59(72.8) 22(91.7) 30(56.6)
Clinical Experience(year)(n=129)
  ≤5 years 41(25.9) 6(7.4) - 35(85.4)
  5<x≤10 5(3.2) 3(3.7) 1(4.5) 1(2.8)
  >10 93(58.9) 72(88.9) 21(95.5) -
Title in School
 Instructor 78(49.4) 52(64.2) 14(32.6) 16(30.2)
 Assistant Professor & Professor &Dean 43(27.2) 29(35.8) 14(58.3) -
 Student 37(23.4) - - 37(69.8)
Teaching Experience(year)(n=119)
  ≤5 years 27(17.1) 17(63.0) 3(12.5) 7(50.0)
  5<x≤10 19(12.0) 9(11.1) 3(15.8) 7(50.0)
  >10 73(46.2) 55(67.9) 18(75.0) -

Second Survey
N=96

Total Philippine
n=55, N(%)

Thailand
n=4, N(%)

Vietnam
n=36, N(%)

Gender
  Male 40(41.7) 18(32.7) 1(25.0) 20(55.6)
  Female 56(58.3) 37(67.3) 3(75.0) 16(44.4)
Clinical Experience(year)
  ≤5 years 62(67.4) 23(41.8) 2(50.0) 36(100)
  5<x≤10 4(4.2) 4(7.3) -
  >10 30(31.2) 28(50.9) 2(50.0) -
Title in School
 Instructor 44(45.8) 35(63.6) 2(50.0) 6(16.7)
 Assistant Professor & Professor 22(22.9) 20(36.4) 2(50.0) -
 Student 30(31.3) - - 30(83.3)
Teaching Experience(year)(n=66)
  ≤5 years 24(36.4) 19(34.5) - 5(13.9)
  5<x≤10 10(16.7) 8(14.5) - 1(2.8)
  >10 32(48.5) 28(50.9) 4(100.0) -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응급 및 재해 간호” [24], 병원감염관리[25] 교재를 참고
하여 간호역량강화 교육 및 국제교류를 위한 콘텐츠 개
발 내용으로 임상 실무에 접근하고 실습 가능한 내용으
로 추출하였다. 다음 해당 분야 전문인 간호학 교수 2인
의 자문을 거쳐 응급관련 총 16개 주제, 감염관련 총 12
개 주제로 수요도 조사를 위한 내용을 구성하였다. 수요
도 조사 시 학습하고 싶은 주제를 1순위에서 5순위까지 
우선순위에 따라 응답하게 하였다.

2.4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

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간호교육 요구도에 대한 
다중응답 빈도분석 및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내용에 대
한 빈도분석을 진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일차조사 대상자는 필리핀 81명, 태국 24명, 베트남 

53명으로 조사되어 총 158명을 대상으로 간호역량강화 
교육 주제선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성별은, 전체 
대상자에서 여성이 111명으로 70.3%를 차지하였다. 임상
경력은 전체 대상자에서는 10년이상인 대상자가 
93(58.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베트남은 응답자의 
72(88.9%)명, 태국은 21(95.5%)명이 임상경력이 10년이
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교에서의 직위는 
131(76.6%)명이 교직자인 것으로 나타났고 37(23.4%)명
이 학생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학생은 모두 베트남 응답자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자에서 강의 경력은 10년 이상
의 경력은 전체 교직자에서는 73(61.3%)명으로 나타났고, 
필리핀은 55(67.9)명, 태국은 18(75.0%)명으로 나타났고, 
베트남은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교직자가 7(50%)명, 
경력 5년 미만의 교직자가 7(5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조사의 대상자는 필리핀 55명, 태국 4명, 베트남 
36명, 대만 1명으로 총 96명이였다. 이차조사에서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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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requency of online contents need in Philippine, Thailand, Vietnam (Multiple choices)              N=158
Multiple Choices Choice of the highest priority

Total
Philippine

n=81
N(%)

Thailand
n=24
N(%)

Vietnam
n=53
N(%)

Total
Philippine

n=81
N(%)

Thailand
n=22
N(%)

Vietnam
n=52
N(%)

Stroke patients care 42(26.6) 22(27.2) 2(8.3) 18(34.0) 10(6.5) 4(4.9) - 6(12.8)

CPR 47(29.7) 27(33.3) 5(20.8) 15(28.3) 6(3.9) 3(3.7) 2(9.1) 1(2.1)

Pain patients care 60(38.0) 26(32.1) 3(12.5) 22(58.5) 9(5.8) 3(3.7) 1(4.5) 4(8.5)

Gastrointestinal patients care 29(18.4) 11(13.6) 2(8.3) 16(30.2) 7(4.5) 1(1.2) - 6(12.8)

Diabetic patients care 50(31.6) 27(33.3) 4(16.7) 19(35.8) 7(4.5) 5(6.2) - 2(4.3)

Respiratory patients care 59(37.3) 36(44.4) 8(33.3) 15(25.4) 6(3.9) 1(1.2) 2(4.5) 4(8.5)

Delivery care 41(25.9) 23(28.4) 17(29.2) 42(20.8) 11(7.1) 7(8.6) 3(13.6) 1(1.9%)

Intensive care of patients 58(36.7) 22(27.2) 12(50.0) 29(45.3) 8(5.2) 3(3.7) - 5(9.6)

Response to Infectious disease 
in Korea 18(11.4) 11(13.6) 3(12.5) 4(7.5) 4(2.6) 4(4.9) - -

End-of-life care 38(24.1) 26(32.1) 5(20.8) 7(13.2) 6(3.9) 2(2.5) 3(13.6) 1(1.9)

Chronic patients care 49(31.0) 17(21.0) 10(41.7) 22(41.5) 5(3.2) - 1(4.5) 4(7.7)

Emergency patients care 76(48.1) 39(48.1) 13(54.2) 24(45.3) 16(10.3) 8(9.9) 1(4.5) 7(13.5)

Cancer patients care 29(18.4) 16(19.8) 1(4.2) 12(22.6) 5(3.2) 2(2.5) - 3(5.8)

High risk newborn care 29(18.4) 16(19.8) 5(20.8) 8(15.1) 3(1.9) - - 3(5.8)

Newborn care 44(27.8) 28(34.6) 3(12.5) 13(24.5) 8(5.2) 6(7.4) - 2(3.8)

Gerontology care 31(19.6) 18(22.2) 5(20.8) 8(15.1) 7(4.5) 4(4.9) 3(13.6) -

Hospital infection management 70(44.3) 38(46.9) 14(58.3) 18(34.0) 31(20.0) 26(32.1) 3(13.6) 2(3.8)

Mental/psychiatric 5(3.2) 2(2.5) 3(12.5) - 6(3.9) 2(2.5) 4(18.2) -

은 전체 대상자에서 여성이 56(58.3%)로 조사되었고, 
임상경력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대상자가 30(46.2%)

명이었고, 5년 이상 임상경력을 가진 대상자는 총 
34(31.2%)명을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학교에서의 직위
는 66(68.7%)명이 교직자인 것으로 나타났고, 30(31.3)
명이 학생으로, 해당 학생은 모두 태국 학생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대한 내용은 Table 1과 같다.

3.2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간호교육에 대한 수요도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간호교육에 대한 수요도 조사

는 다중응답에서의 빈도와 우선순위에서 가장 높은 것에 
대한 빈도로 정리하였다. 다중응답 결과를 보면 국가별 
차이는 보였으나 전체 응답에서 응급간호에 대한 빈도가 
76(48.1%)로 가장 높았고, 우선순위에서 가장 순위가 높
은 주제도 국가별 차이는 보였으나 전체 응답에서 병원
감염관리가 31(20.0%)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간호교육에 대한 수요
도 결과는 Table 2와 같다.

3.3 응급간호에서 세부주제에 대한 요구도
일차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응급간호에서 세부주제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였으며, 응급간호에 대한 조사내용을 

다중응답에서의 빈도와 우선순위에서 가장 높은 것에 대한 
빈도로 살펴보았다. 다중응답 결과에서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84(87.5%), 심폐소생술 70(72.9%)), 뇌졸중 응급간호 
67(69.8%), 기관삽관 67(69.8%)의 순으로 5개 주제가 빈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순위에서 가장 높은 주제에 
대한 결과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56(58.3%), 심폐소생술 
43(44.8%), 뇌졸중 응급간호 33(34.4%), 급성 호흡부전 
33(34.4%), 뇌출혈 30(31.3%), 두부 외상 30(31.3%)의 순
으로 5개 주제가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간호에
서 세부주제에 대한 요구도 결과는 Table 3과 같다. 

3.4 감염관리에서 세부주제에 대한 요구도
일차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병원감염관리의 세부

주제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였으며, 병원감염관리에 대
한 조사내용도 다중응답에서의 빈도와 우선순위에서 가
장 높은 것에 대한 빈도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다중응답 
결과에서는 병원감염관리에서 COVID-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관리 85(88.5)%, 정확한 손 씻기 84(87.5%), 
N95 마스크, PPE Level D 방어복 착용 72(75.0%), 외
과적 수술부위 감염관리 70(72.9%), COVID-19과 같은 
감염병의 샘플링 65(76.7%)의 순으로 빈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1권 제12호434

Table 3. Frequency of the needs of topics in emergency department                                     N=96

Multiple Choices Choice of the highest priority

Total
Philippine

n=55
N(%)

Thailand
N=4
N(%)

Vietnam
n=36
N(%)

Total
Philippine

n=55
N(%)

Thailand
N=4
N(%)

Vietnam
n=36
N(%)

Classification of emergency patients 
(Triage) 84(87.5) 50(90.9) 4(100) 29(80.6) 56(58.3) 42(76.4) 3(75.0) 10(27.8)

Rapid Sequence Intubation 59(61.5) 37(67.3) 4(100) 17(47.2) 18(18.8) 12(21.8) 1(25.0) 4(11.1)
Emergency care for endotracheal 
intubation patients 67(69.8) 42(76.4) 4(100) 20(55.6) 20(20.8) 13(23.6) 2(50.0) 5(13.9)

Emergency care for patients with 
acute coronary syndrome 66(68.8) 46(83.6) 4(100) 15(41.7) 23(24.0) 21(38.2) 1(25.0) 1(4.3)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70(72.9) 52(94.5) 4(100) 13(36.1) 43(44.8) 35(63.6) 3(75.0) 4(11.1)
Emergency care for patients with 
acute respiratory insufficiency 59(61.5) 44(80.0) 4(100) 10(27.8) 33(34.4) 26(47.3) 3(75.0) 3(8.3)

Emergency care for Asthma patients 60(62.5) 40(72.7) 4(100) 15(41.7) 26(27.1) 20(36.4) 2(50.0) 3(8.3)

Emergency care for Stroke 67(69.8) 46(83.6) 4(100) 16(44.4) 33(34.4) 26(47.3) 3(75.0) 3(8.3)
Emergency care for Cerebral 
Hemorrhage 55(57.3) 39(70.9) 4(100) 11(30.6) 30(31.3) 22(40.0) 3(75.0) 4(11.1)

Emergency care for Diabetes Mellitus 55(57.3) 40(72.7) 4(100) 10(27.8) 18(18.8) 13(23.6) 3(75.0) 1(2.8)

Emergency care for Multiple Traumas 65(67.7) 41(74.5) 4(100) 19(52.8) 29(30.2) 21(38.2) 3(75.0) 4(11.1)
Emergency care for CNS Trauma 
(Head trauma) 63(65.6) 38(69.1) 4(100) 20(55.6) 30(31.3) 22(40.0) 3(75.0) 4(11.1)

Emergency care for CNS Trauma 
(Spinal injury) 58(60.4) 35(63.6) 4(100) 18(50.0) 29(30.2) 22(40.0) 3(75.0) 3(8.3)

Emergency care for Musculoskeletal 
System Trauma (Fracture) 54(56.3) 38(69.1) 4(100) 11(30.6) 26(27.1) 17(30.9) 3(75.0) 5(13.9)

Emergency care for Burns 59(61.5) 40(72.7) 4(100) 14(38.9) 26(27.1) 20(36.4) 3(75.0) 3(8.3)
Emergency care for Psychological 
trauma 48(50.0) 35(63.6) 4(100) 8(22.2) 17(17.7) 12(21.8) 3(75.0) 2(5.6)

Table 4. Frequency of the needs of topics in Infection control department                                N=96

Multiple Choices The choice of the highest priority

Total
Philippine

n=55
N(%)

Thailand
N=4
N(%)

Vietnam
n=36
N(%)

Total
Philippine

n=55
N(%)

Thailand
N=4
N(%)

Vietnam
n=36
N(%)

Preparation of Epidemiological 
Records for Infectious Diseases 64(66.7) 37(67.3) 4(100) 22(61.1) 20(20.8) 16(29.1) 2(50.0) 2(5.6)

Management of New Infectious 
Diseases (Covid-19,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85(88.5) 51(92.7) 4(100) 29(80.6) 42(43.8) 36(65.5) 2(50.0) 4(11.1)

Correct Hand-washing 
Procedures 84(87.5) 47(85.5) 4(100) 32(88.9) 43(44.8) 31(56.4) 3(75.0) 9(25.0)

Wearing N95 Masks, and 
attaching and detaching PPE 
Level D

72(75.0) 46(83.6) 4(100) 21(58.3) 33(34.4) 26(47.3) 3(75.0) 4(11.1)

Sample Collection for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VID-19 
diagnostic test

65(67.7) 38(69.1) 4(100) 22(61.1) 23(24.0) 17(30.9) 2(50.0) 4(11.1)

Multidrug-Resistant Organisms 
Infection Control 63(65.6) 42(76.4) 4(100) 16(44.4) 24(25.0) 19(34.5) 2(50.0) 3(8.3)

Tuberculosis Infection Control 56(58.3) 42(76.4) 4(100) 9(25.0) 24(25.0) 20(36.4) 2(50.0) 1(2.8)

Pneumonia Infection 
Management 64(66.7) 47(85.5) 4(100) 12(33.3) 23(24.0) 19(34.5) 2(50.0) 2(5.6)

Urinary Tract Infection Control 58(60.4) 39(70.9) 4(100) 14(38.9) 17(17.7) 13(23.6) 2(50.0) 2(5.6)

Vascular Catheter Infection 
Control (Bloodstream) 55(57.3) 41(74.5) 4(100) 9(25.0) 17(17.7) 15(27.3) 1(25.0) 1(5.9)

Surgical Site Infection Control 70(72.9) 44(80.0) 4(100) 21(58.3) 27(28.1) 20(36.4) 2(50.0) 5(13.9)

Neonatal Infection Control 62(64.6) 42(76.4) 4(100) 15(41.7) 20(20.8) 16(29.1) 2(50.0)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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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에서 가장 높은 주제에 대한 결과는 정확한 
손 씻기 43(44.8%),  COVID-19과 같은 신종감염병에 
대한 관리 42(43.8%), N95 마스크, PPE Level D 방어복 
착용 33(34.4%), 외과적 수술부위 감염관리 27(28.1%), 
결핵관리 24(25.0%), 다제내성균 감염관리 24(25.0%) 
순으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감염관리에서 
세부주제에 대한 요구도는 Table 4와 같다.

4. 논의

뉴노멀 시대 COVID-19로 인한 변화는 디지털화 스
마트화이다[17]. 대학 내 간호교육도 사회변화의 큰 흐름
에 맞추어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포스트코로나 산업종
합전략의 일환으로 온라인 교육과 유통, 에듀테크, 스마
트 헬스케어를 기회산업으로 키우고, K-방역 등 
COVID-19 대응에서 주목받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 글
로벌 상품화 하는 것 등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경
제질서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다
[26]. 대학내 간호교육에서도 이런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스마트 교육환경의 구축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미래 신
종질환을 대비하여 간호교육적 측면에서 국제화와 협력
증진을 위한 공통 교육과정에 대하여 고민하고 교육프로
그램을 만들어 수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간호교육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K-Nursing에 대한 간호교육 요구
도를 파악하고 공통 교육과정으로 개발할 콘텐츠 주제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
내 임상에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임상실무에 필요한 주
제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해 왔던 내용들과 COVID-19 
이후 한국 보건의료 측면에서 해외의 관심을 받고 있는 
신종 감염병 대응과 관련된 주제를 추가하여 해외 간호
대학에 있는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
다. 아래에는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논의이다. 

본 연구에서 1차 설문조사에서는 총 158명 대상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 졌으며, 2차 설문조사에서는 총 96명 
대상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 졌다. 이중 필리핀은 1차 자
료수집에서 51.3%, 2차 자료수집에서 57.3%를 나타나 
반수이상의 응답자가 필리핀 응답자였으며, 다음은 베트
남 응답자가 1차에서는 33.5%, 2차 조사에서는 37.5%
로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베트
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에서 글로벌 간호교

육에 대한 고민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찾아볼 수 있지만
[20,21,27] 이중에서도 특히 필리핀은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간호사를 속출하는 국가[21,22]로 간호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인다[28]. 
최근에는 COVID-19 이후 뉴노멀시대에서 고등 교육
(higher education)의 질 향상을 위해 온라인 교육 등
을 통한 간호교육의 변화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30], 이에 근거하여 K-nursing 콘텐츠 개발에 대한 요
구도 조사에 더욱 관심을 보이고 응답해 준 것으로 해석
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응답자의 29.7%, 필리핀은 27.2%, 
태국은 8.3%, 베트남은 43.4%가 남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보수교육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위한 연구들
에서 남성이 5% 미만으로 나오는 것과[31,32] 비교할 때 
남성 간호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임상경력은 5년 이상인 응답자가 6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년 인상인 응답자는 
58.9%로 나타났고, 이는 임상경력을 1년에서  3년 이하
를 초급간호사, 3년 초과에서 7년 이하를 유능간호사, 7
년 초과를 숙련간호사로 보는 분류기준에 근거하면[33] 
대부분이 유능하고 숙련된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
진 대상자로 분류된다. 또한 응답자의 76.6%가 5년 이상
의 교직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58.2%가 10년 이상의 교
직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응답자가 풍부한 임상경
험과 교직 경험을 바탕으로 간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분야 역량강화 교육에 필요한 주제를 선택하였을 
것으로 해석된다.

1차 조사에서 총 18개 역량강화 교육에 대하여 요구
도 조사를 하였는데 각 국가 별 차이는 있었으나 전체적
인 결과를 보면 중복 응답결과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주
제가 응급간호 분야였고, 다음은 감염관리로 나타났다.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에 대한 빈도에서는 감염관리가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응급간호가 놓은 것
으로 나타났다. 1차 설문지 결과에서 응급간호와 감염관
리에 관련된 주제가 높게 나온 것은 국내 중소병원을 대
상으로 한 보수교육에 대한 요구도에서 응급환자 간호에 
대한 요구도가 72..7%로 가장 많이 나온 결과와 유사하
다. 이는 필리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응급관
리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온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34]. 감염관리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온 것은 
COVID-19이후 신종 감염병 대응에 대한 훈련된 전문 
인력양성이라는 주제에서 국내외에서 공통적인 관심사로 
해석된다[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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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간호와 감염관리에 대하여 메인 주제로 잡고 세부
주제를 조사한 결과 응급관리에서는 응급환자 중증도 분
류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 심폐소생
술, 급성 호흡부전, 뇌졸중, 뇌출혈, 두부 외상 주제들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요구도가 높게 나온 주제에서 심
폐소생술, 뇌졸중, 급성 호흡부전 등 주제는 필리핀에서
는 특별히 수여하는 간호사 자격증 프로그램의 13가지 
주제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으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37]. 또한 위에 주제들은 국내에서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수요도 조사에서 응급환자 간호에 대
한 요구도가 72.7%로 가장 많았고, 심폐소생술 환자 
63.1%, 뇌졸중환자간호 52.5%순으로 나타난 연구결과
와 유사하게 나타났다[38].

본 연구에서 감염관리 세부주제에서는 COVID-19과 
같은 신종 감염병 관리, 손 씻기, N95마스크 착용, PPE 
Level D 방호복을 입는 등과 같은 주제들이 우선순위에
서 가장 필요한 주제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OVID-19 이후 임상에서는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감
염병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Level D 방호복, 
글러브, N95 마스크와 더불어 face shield/goggles을 
착용하고, PAPR(air-purifying respirator)를 사용하는 
것은 업무에서 필수적인 방어 및 치료적 접근은 위한 조
치로 여겨졌다[39]. 그러나 국내에서는 초반에 갑자기 확
산된 COVID-19에 대한 대응에서 선별진료소 위치, 보
호 장구의 착용 및 탈의실 위치배정, 감염병 대응에 필요
한 물품에 대한 관리 등과 같은 감염병 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훈련된 전문 인력들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36]. 본 연구에서 감염병 관리의 세부주제 
선정에서 높은 요구도를 보인 주제들은 훈련된 전문 인
력으로 필요한 술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해외에서도 
갑자기 발생하는 감염병 대응에서 국내와 비슷한 고민 
속에서 요구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해외 일부 대
학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진행하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는 교직원, 학생, 임상간호사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대상
자들에 대한 요구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지 못
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필리핀, 태국에서는 교직원 대
상으로 자료수집이 되어 있고 베트남은 대부분이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이 되어 있어 대상자 특성에 따른 요
구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주제에 대한 요구도 분석을 위하여 주제에 
대한 빈도분석만을 통하여 분석하였기에 주제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정도 등에 대하여 파악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넷째, 연구 시작 시 간호전문가 중심으로 
조사를 하려는 목적으로 시작하였기에 기본정보에 학생
들의 학년, 임상실습 유무 등에 대한 정보가 반영되지 못
하였다. 다섯째, 국가들 간의 자료수집이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아 비교분석하기에 제한점이 있었다. 추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국제교류를 활용방안으로 온라
인 간호역량강화 교육과정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하여 해
외 자매대학을 대상으로 한국 간호에 대한 수요도 조사
를 진행하였고, 결과 응급간호와 감염관리 분야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세부 주제에서 응급간호는 응급환
자 중증도 분류, 심폐소생술, 뇌졸중 응급간호, 급성 호흡
부전, 뇌출혈, 두부 외상 순으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감염관리는 COVID-19과 같은 신종감염병에 대한 
관리, 정확한 손씻기, N95 마스크, PPE Level D 방어복 
착용, 외과적 수술부위 감염관리, COVID-19과 같은 감
염병의 샘플링 순으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본 연구의 세부주제에 대한 결과에 근거하여 간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활용할 것
에 대하여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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